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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 주5일제 놓고 “진통”
울산지역 노-사 대립 최대난제 … 태광산업은 마찰없이 조기시행 성공

울산지역의 화학기업을 포함한 주요 대형 사업장 노사가 주5일제 실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주5일제 실시 대상인 종업원 1000명 이상의 사업장 13곳 가운데 

태광산업과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모비스 등 5곳이 앞당겨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미 시행은 물론 시행중인 사업장 가운데도 태광산업만 유급휴가를 줄이는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

르기로 했을 뿐 나머지 노사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시행”과 “법대로 시행”으로 팽팽히 맞서 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2003년 9월1일부터 주5일제를 시행해 왔으나 2004

년 임금협상에서 회사가 “법 취지에 맞게 하자”며 협상을 요구해 임금협상 초반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2004년 4월과 5월 각각 주5일제 시행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임금 단

체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해 곧 시작될 협상에서 노사가 월차휴가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법 적용을 놓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노조도 최근 시작된 임금단체협상에서 주5일제를 실시하되 토요일 유급휴일과 월차 유급화 등을 요

구했고 SK노조도 기득권의 저하 없는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는 “2004년 임금 단체협상은 전국적으로 주5일제 협상이 최대 난제일 것”이라며 

“특히 울산에서는 기득권 저하 없이 일단 시행한 곳이 많아 협상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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